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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북극 해양생태계 관측에 힘을 모으다
극지연구소, 제28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3년 만에 대면 개최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가 오는 23일 제28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탓에 비대면으로 운영되다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국내외 극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ISP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s)은 극지과학 분야의 최신 학술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지연구소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심포지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격년제*로 규모를 달리하여 행사를 개최한다.

    * 홀수해에는 특정 세부주제에 집중한 1일 미니 심포지엄, 짝수해에는 다양한 학제 간 

논의를 골자로 하는 기존의 종합 심포지엄 형태의 행사 개최 

□ 이번 심포지엄은 시베리아 DBO 워크숍 (Siberian DBO Workshop)으로 

진행된다. 기존 베링해, 축치해, 보퍼트해 이외에 동시베리아해에 조사 

정점을 추가하는 프로젝트 구성을 논의하는데, 해당 수역은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생산성이 높고 해저 탄소배출이 많은 곳이라 북극해 환경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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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O (Distributed Biological Observatory)는 6개 태평양측 북극해 인접

국가*의 연구자들과 쇄빙선이 참여해 2010년부터 북극해 (배링해, 축치해, 

보퍼트해)에 구축한 생태계 관측망으로, 북극해 물리적 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 노르웨이, 중국 등 5개 

국가 약 40명의 북극해 과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차세대 신진과학자와 기성과학자 간 대화를 주제로 브라운백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 연사 Jacqueline M. Grebmeier 박사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환경과학센터 (UMCES) 교수로, 30여 년 동안 북극 해양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지구온난화로 해양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랜 기간 북극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애쓴 각 국의 DBO 

연구자들을 심포지엄에 초대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새로운 북극해역 연구 

프로젝트인 동시베리아 DBO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제28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ISPS) 포스터 

     2. 제28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ISP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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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28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ISPS 2023)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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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28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ISPS 2023)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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